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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정부가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의 지진 촉발 가능성에 대해 

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물 주입을 재개한 바 없음
 (조선일보 3.23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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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과정에서, 정부가 지진 발생 위험도 조사 후 
문제없음 결론을 내리고 물 주입을 계속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

◇ 3월 23일 조선일보, <정부, 포항 지진 3개월 전 위험성 검사 8일간 조사후 
‘문제없음’...계속 물 붓기>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보도 내용

□ 정부가 지열발전소의 지진 촉발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
위험성 조사를 했지만 ‘문제없다’는 결론을 내린 후 지하 물 붓기를 계속

 ㅇ 조사와 관련해 정부 부처에서 보고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
없었음

□ 그 해(2017년) 9월 지열발전소의 시험가동이 재개되었음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과정에서, 정부가 지진 발생 위험도를 조사하여 
‘문제없음’ 결론을 내리고 물 주입을 계속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

 ㅇ 지열발전 기술개발 주관기관인 ㈜넥스지오는 규모 3.1 지진 발생 당시 
자체 매뉴얼에 따라 바로 배수조치(’17.4.15)하였으며, 

  -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, 정부 등에 조치현황을 보고하였음

 ㅇ 이후 ㈜넥스지오는 기술개발 참여기관인 서울대학교, 한국지질자원연
구원 등과 논의하여 물 주입 재개여부를 결정한 것으로,

  - 물 주입 재개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님
□ 한편, ’17.9월에는 물 주입 등 기술개발이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고, 

지열발전을 위한 발전시설이 완공되기 전으로,
  - 지열발전소가 시험가동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않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용필 과  장(044-203-5360)
    조우신 사무관(044-203-5358)


